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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age Triptyque 2> 아르슈 벨룸지에 안료 160×120cm (each) 2015

윤희(1950년생)의 작품은 끝과 시작을 가늠할 수 없는 순수한 
시공간과 포옹할 때, 시나브로 함의가 드러난다. 표상하는 바가 
없는 순수한 물성으로 이루어진 조각은 놓인 장소에 현존하며 
조응한다. 시간이 형태가 된 공간, 영원의 시간이 드리워진 공간에 
마치 존재했던 것처럼 있는 조각은 의미를 생산하는 메타포가 
아니라 작품 그 자체이게 한다. 시간이 퇴적된 장소에 잔존하고 
있는 형태의 덩어리처럼 인간적인 면모를 오롯이 가진 세계의 
단편처럼 우리의 시야에 있다. 윤희의 드로잉은 조각이 실존하는 
현실의 표현이기에, 드로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희의 조각을 
관조해야 하며, 조각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조각이 놓인 장소성을 
분리할 수 없다. 윤희의 드로잉은 부유하는 조각이고 대기에 
그려진 에스키스이며, 공간으로 발아하는 드로잉이다.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무거운 조각의 중심 내부에 응축된 힘이 발산하는 
드로잉 안에서 우리는 형태의 순간을 붙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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